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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내가 왔다』

(방주현 시/난다 그림/2020/문학동네)

* 시를 한 편 따로 읽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가 들어있는 동시집 한 권 전체를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

니다. 이렇게 동시집 한 권을 온전히 읽는 경험을 통해 시인의 작품 세계와 생각을 더 잘 알게 되

겠지요. 그리고 동시를 더 가깝게 느끼게 될 거예요. 동시집 읽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

소개합니다. 

 

1. 가벼운 마음으로 동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어봅니다. 그리고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으면서 

마음에 드는 시 5편을 골라봅니다. BEST 5로 순위도 정해보세요.  

- 가족이 시집을 함께 읽고 5편을 골라봅니다. 서로 어떤 시를 골랐는지 비교해보는 활동도 해보세요.

  

 순  제목 고른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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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시집에는 보통 제목이 된 시인 ‘표제시’가 들어있습니다. 그런데 이 시집은 특이하게도 시에 

나오는 한 문장을 시집의 제목으로 썼습니다. ‘내가 왔다’는 <주전자>라는 시 속에 나오는 문장

입니다. 왜 시집 제목을 <주전자>로 하지 않고 <내가 왔다>를 제목으로 정했을까요?

3.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을 소재로 해서 <주전자> 시를 <내가 왔다> 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. 

그 전에 꼭 소리 내어 한 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. 시는 낭송해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. 

(참고: 뿌-뿌—-는 주전자로 물을 끓일 때 물이 끓으면 나는 소리와 항구에 배가 들어올 때 배에서 

나는 뱃고동 소리, 두 가지를 모두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) 

 4. 시를 외우면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. 가장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골라 암송해보세요.

 원래 시 바꾸어 쓴 시

주전자

바다에 나가

고기를 한가득 싣고 올

꿈을 꾸던 쇠는,

주전자가 되어

보리차를 끓일 때마다

항구에 돌아오는 

배가 된다

내가ㅡ 왔다ㅡ

뿌ㅡ 뿌ㅡㅡ

뿌ㅡ 뿌ㅡㅡ

내가 왔다

시를 암송하는 법

☼ 시 분위기에 알맞은 빠르기로,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읊어보세요.

☼ 시의 제목과 시인의 이름을 꼭 함께 읽고 외웁니다. 

☼ 발음을 정확하게 합니다. 

☼ 알맞게 끊어 읽습니다. 

☼ 감정을 살려 읽습니다. 

- 김소영의 『말하기 독서법』(다산에듀) 111쪽 참고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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☀ 나만의 시를 쓰고 시화로 꾸며 봅시다. 

  (시와 어울리는 그림, 기호 등을 그려 넣어 멋지게 시화를 꾸며 봅시다.)

 

 


